
[보도자료] 진화하는 쿠팡식 ‘택배없는 날’, “휴가 자랑해주세요”
CLS 여름 휴가 공모전
2025. 7. 24.

CLS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퀵플렉서를 대상으로 ‘나만의 특별한 휴가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공모전
수상자. 수상자들은 모두 백업 기사 제도가 있어 언제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로운 휴가 문화 정착 위해 휴가 독려 이어 공모전까지�수상자에 200만원 여행 상품권 등 지급
CLS, 영업점과 협의해 혹서기 배송기사 물량 줄이고, 추가 인력 투입 지원
“자유로운 휴가, 진화하는 쿠팡식 ‘택배 없는 날’�휴무 더욱 확대해 나갈 것”

2025. 07. 24. 서울 – 고객은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배송기사는 ‘주 5일 배송’이 가능한 백업기사 시스템을 안착시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들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름 휴가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한 휴가 계획’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휴가 경험’ 등에 대해 공모한
다. 올해는 ‘영업점 휴가 제도 관련 부문’이 신설됐다.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영업점만의 특별한 휴가제도나 정책에
대해서도 공모해 시상할 방침이다. 공모 결과 발표는 8월 6일이다.

사연이 선정된 영업점과 배송기사에게는 총 200만원 상당의 숙박권 및 여행상품권이 지급된다. 응모를 원하는 배송기사들은 소속
영업점에 상세한 사연을 관련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는 수 차례 전국 영업점에 배송기사 휴가 독려 협조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배송기사의 자유로운 휴가를 안착시키기 위한
CLS의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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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별 주 5일 이하 업무비율 쿠팡CLS 62%_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CLS는 업계 최초로 백업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기사들이 주 5일 이하 배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주 4일 배송도 가능
해 배송기사들은 일주일에 2, 3일씩 쉬면서도 고객들은 주 7일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발표에 따르면, CLS는 주 5일 이하로 배송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62%로 타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
다.

CLS는 자유로운 휴가 독려뿐만 아니라, 배송기사들의 혹서기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영업점들이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거
나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LS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전에서 동료 배송기사들과 해외 단합여행을 다녀온 사연, 2살 딸과 매달 캠핑을 다니는 사연, 미뤘던 신
혼여행을 다녀온 사연이 선정됐다”며 “CLS는 백업기사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자유로운 휴가가 가능한 쿠팡식 ‘택배 없는
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